
● 사드 레이더(탐지거리 2,000~5,000km)는 미국

을 겨냥한 중국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
사일과 일본을 겨냥한 중국과 북한의 중
거리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, 추적하여 무
력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. 

●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    

탐지하기 위해서는 사드 레이더가 필요하
지 않습니다. 한국은 2기의 (슈퍼)그린파인 
레이더(탐지거리 600~900km)와 3기의 이지스 
레이더(탐지거리 1,000km)를 이미 보유하고 있

습니다.

● 사드가 남한 방어용이라는 주장은 사드 

배치를 반대하는 우리 국민과 중국의 반
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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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배치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것!

사드(THAAD), 

이것만은 알자!

 국민을 지키기 위해 사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거짓말!

사드로 북한 핵미사일 막을 수 없어!

● 한반도는 남북 길이가 매우 짧습니다.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총알보다 3~5배나 빨라 불과 2~5분이면 

남한에 도달합니다. 따라서 남한을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을 사드로 요격할 시간이 없습니다.  

● 탄도미사일은 대기권에서 공중제비를 돌거나 나선형 회전을 하며 낙하하기 때문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

요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. 

● 탄도미사일(노동미사일 포함)이 미사일 몸체를 파괴한 파편이나 가짜탄두와 함께 날아오면, 진짜 탄두를 

구별할 수 없어 요격이 불가능합니다.

●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(SLBM)을 요격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합니다. 

● 이에 수도권은 패트리엇으로, 수도권 이남은 사드로 방어한다는 한미 당국의 주장은 요행수를 바라는    

거짓말에 불과합니다.  

“한국에선� 미사일방어가� 효용성이� 별로� 없다”(미 의회 보고서, 2015. 4)

제3부지 주장은 성주 주민 간, 성주·김천 간 분열 노린 국방부 이간책!

사드가 남한 방어용? NO!

안보를 위해서라고? 안보는 더 위태로워져!NO!

국익을 위해서라고? NO!

북한 미사일 못 막아!

경제도 큰 타격!

,

알자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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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로, 중국이 사드 보복에 나서면 국가 경제가 큰 타격을 받습니다. 

미국과 일본 수출량을 합친 것보다 중국 수출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.� 

● 무한대의 군비경쟁으로 국방예산이 크게 늘어나 복지예산이 줄어들게 됩니다.� 

● 미군에 사드 부지와 시설을 제공해야 하고, 전기, 수도, 경계 등 연간 1,000억원 안팎의 운영

유지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연간 1조원에 가까운 주한미군 지원금(방위비 분담
금)도 대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. 

●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뿐만 아니라 기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일상생활, 건강, 환경

이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. 

●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중국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

한 것입니다. 

● 사드 배치로 한국이 미·일 주도의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(MD)에 편입되고, 일본과도 군사동맹

을 맺게 되어 동북아가 한·미·일 대 북·중·러 양 진영으로 갈리고 핵대결과 무한 군비경쟁이    

벌어지게 됩니다.  

● 중국과 러시아가 전시에 사드를 제일 먼저 타격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. 한국이 미국과 

일본을 대신한 ‘총알받이’가 되는 것입니다. 

● 전쟁이 나면, 최악의 경우 중국, 북한으로부터 핵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 

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로 남북 대결과 북미 핵대결을 막아

한반도와 동북아에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고 통일로 나아가야 합니다.

사드가 배치되면 경제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.

백해무익� 사드� 배치� 막아야�!

사드가 배치되면 안보가 도리어 위태로워집니다. 


